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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연구원 혐오는 어떻게 학교에 들어오는가‘ ’ 
정책브리핑 발간

-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시대 시민성 교육(Citizenship Education)의 과제 제안
- 혐오와 조롱의 정치적 소비 경계하고 존중과 책임의 문화 회복해야“ , .”

 ❍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원장 이재영 은 혐오는 어떻게 학교에 들어( ) 『
오는가 디지털 시대 시민성 교육의 과제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- .』 

  - 이번 정책브리핑은 최근 배재고 야구부 사건을 단순한 학생 선수의 개인의 일탈이나 
스포츠맨십 논란이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고 소비되던 혐오와 조롱의 언어가 ,  
학교 공동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재현된 사례로 분석하였다.
브리핑은 청소년들이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논쟁을 교과서보다 알고리즘과  - ,  
플랫폼을 통해 먼저 접하며 표현에 대한 사회적 의미보다 놀이적 속성과 또래, , 
집단의 유대감으로 먼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하였다.

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은 특정 학교나 일부 학생만의 문제로 “❍  
축소해서 볼 사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 속 혐오와 조롱 문화가 청소년의 일상과,  
학교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고 라고 밝혔다” .

  - 이어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고“  
공동체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는 시민성 위에서 작동한다 며 정치권 역시 혐오와 .” , “
조롱을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소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존중과 책임의 , 
언어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고 강조하였다.” .

 ❍ 브리핑은 혐오와 조롱 문화가 밈과 유행어 놀이문화의 형식을 통해 탈정치화, 
되고 일상화되면서 학교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.

  - 플랫폼은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, 
혐오와 조롱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높은 확산성을 갖는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.

  - 이번 사건은 청소년 사회화의 중심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고 교사의 권위와 , 
학교의 교육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학교가 다양한 디지털 환경과 경쟁하며 , 
시민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진단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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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❍ 브리핑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이 학교 안의 문제만이 아니라 혐오와 조롱 문화가,  
정치적 경쟁과 사회적 승인 속에서 청소년 문화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
준다고 분석하였다.

  - 혐오와 조롱이 정치적 경쟁과 표현의 자유 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때 사회적 승인을‘ ’  
얻고 청소년 문화 속에서 놀이와 모방의 형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, 

  - 정치권이 혐오와 조롱을 정치적 이익의 수단으로 소비하거나 방관하지 말고 존중과 
책임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.

 ❍ 브리핑은 디지털 시대 시민교육이 민주주의와 인권 참여와 토론을 넘어 공동체,  
규범과 책임 상호 존중을 함께 학습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, .

  - 생활교육은 단순한 질서 유지나 통제의 장치가 아니라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,  
공동체 규범을 학습하는 시민교육의 실천 과정으로 재인식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.

 ❍ 브리핑은 주요 정책과제로 디지털 시민성 교육 체계 구축 생활교육은 ▲ ▲
시민교육이라는 관점의 재정립 학생선수 시민성 교육의 제도화 디지털 ▲ ▲
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국가 지원체계 강화를 제시하였다.

  -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사회 도덕 국어 역사 정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· · · ·
하여 플랫폼과 민주주의 밈과 혐오 알고리즘과 공론장 허위정보와 시민성 등을 , , , 
다루는 범교과적 디지털 시민성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.

  - 아울러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학생선수 시민성 교육 , 
표준모델을 개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스포츠맨십 디지털 시민성 역사적 기억과, , , ,  
사회적 책임 등을 학생선수 필수교육 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.

 ❍ 브리핑을 작성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배재고 야구부 사건은 학생 개인의“  
일탈을 넘어 디지털 시대 혐오와 조롱 문화가 학교 공동체 안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
사회화 현상을 보여주는 사건 이라고 설명하였다” .

  - 이 연구위원은 청소년들은 혐오를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묵인하고 정치권이“ ,  
승인한 혐오를 학교 안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.” .
이어 혐오와 조롱이 놀이가 되는 시대에 학교는 금지와 통제를 넘어 민주적 시민성을   - “
회복하고 학교 규율 등의 형태로 공동체의 규범을 학습하는 공적 공간으로 재정립되어야 
한다 고 강조하였다 끝.” . / /


